
한국수산벤처대학 12기 수료식•13기 입학식
’19. 3. 14.(목) 14:30 / 조선대 해양생물연구센터   

 먼저,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입학식 및 수료식에 참석해 
주신 여러분! 반갑습니다! 
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있는 우리에게 수산 분야의 중요
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. 우리나라 국민들
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40%는 바다를 통해 얻고 있다고 합
니다. 
그러나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모든 생태
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
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.

 특히 온도 변화에 민감한 수산 분야는 영향이 더 크다고 
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환경의 변화를 
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찰하고, 그에 걸맞은 양식기법 등
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.

오늘 한국수산벤처대학을 수료하고, 입학하시는 분들께서 



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,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수산업을 
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시킬 미래의 주역이 
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아울러,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업을 이수하시는 수료
생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그리고,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위해 입학하는 제13기 신입
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수산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한국수산
벤처대학은 지난 2007년 3월 개교한 이래로 지금까지 
*850여명의 수산전문인을 배출하였습니다.

 그리고, 졸업생들은 대학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양식, 유통, 
가공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
며,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수산업에 대한 유익한 
정보를 교환하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

존경하는 한국수산벤처대학 수료생 여러분!



 기해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을 
지나 이제 낮에는 제법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.

 아시다시피 완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천
혜의 자연환경과 해조류 등을 활용한 ‘해양헬스케어산업’ 
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융합한 해
양분야의 신산업이자,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
니다.
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과거 어종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변
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현재 전국 생산량의 약 80%
를 차지하는 전복양식업을 대체할 수 있는, 자연재해에 상
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김, 다시마, 미역, 톳 등 해조류 양
신산업으로 점차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.
이로써 수산군의 위상에 걸맞은 해조류 양식산업의 활성화
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그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활
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
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중심의 산업기반이 흔들리지 않
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



다시 한 번 수산벤처대학 수료와 입학을 축하드리며, 우리
나라 수산업 발전에 선봉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
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9년 3월 14일


